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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74호 연중 제12주일 /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16. 06. 19.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3447-0750~1  팩스: 3447-0752

    주 임 신 부：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콘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평 일 ☞ 미사 전 15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관면혼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금주의�성경�암송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야고 2,1)

지 역 총세대수 납부세대 납부비율(%)

1구역 284 107 37.7

2구역 215 90 41.9

3구역 183 71 38.8

4구역 208 65 31.3

5구역 254 90 35.4

6구역 189 63 33.3

7구역 110 33 30.0

8구역 122 41 33.6

9구역 223 70 31.4

10구역 129 40 31.0

11구역 123 39 31.0

12구역 175 67 38.3

13구역 84 36 42.9

14구역 197 77 39.1

소  계 2,496 889 35.6

15구역 1,314 230 17.5

총 계 3,810 1,119 29.4%

요 일 시 간 교리 담당 장 소

수요반 저녁 8시 서 바오로 신부 1층 프란치스코홀

주일반 오전 9시 20분 정 콘체사 수녀 지하 성가정방

◉ 병자안수 축복식: 6월 26일(주일) 교중미사 후

◉ 6월 예비신자 모집 안내 (세례일: 12월 10일) 

◉ 어르신 방문교리 신청 및 봉사자 모집
 *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접수받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원장수녀 또는 김 요안나(010-2303-5081)

◉ 유아 세례 신청 안내
 * 마감일: 6월 26일(주일)까지 

 * 세례일: 7월  2일(토), 오후 5시

 * 접수 및 문의: 성당 사무실(02-3447-0750) 

◉ 시니어 아카데미 종강 안내
 * 종강식: 6월 29일(수) 오전 11시 40분

 * 2학기 개강식: 8월 24일(수) 오전 11시 40분

◉ 2016년 청년 여름 캠프
 * 일시: 7월 8일(금)~ 7월 10일(주일) 2박3일

 * 장소 및 회비: 홍천 가람 리조트 / 회비 5만원

 * 신청: 6월 30일(목), 성당사무실 또는 청년연합회

 * 문의: 오 아우구스티노(010-6438-1275) 

◉ 군복무자 선물(책)보내기 (6/19, 오늘 신청마감)
 * 새로 군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무실에 

   비치한 주소록에 장병 주소, 제대 예정일, 부모님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군종후원회장 윤 소피아(010-9968-5634)

◉ 올겐 반주자 모집 (음악 전공자)
 * 문의: 정 콘체사 수녀, 단장 윤 수산나(010-8799-7027)

◉ 2016 청담성당 수채화 전시회 및 회원모집
 * 일시: 6월 23일(목)~26일(주일)까지

 * 장소: 로사리오 카페 및 마당

 * 문의: 김 마샬 (010-5222-9760)

◉ 가톨릭 성가대 단원 모집 (주일 오전 9시 미사) 

 * 청년성가대에서 30-40대 성가대로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기혼자, 부부도 환영

 * 미사 전후 연습 (오전 8시-오후 12시경)

 * 문의: 신 수산나 (010-8863-1305)

◉ 교무금 납부 현황 (구역별)
 * 2016. 5. 31현재

 *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교무금을

  아직도 책정, 납부하시지 않은 세대는 사무실에서 

  책정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19일(오늘):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 6월 26일(주일): 교황 주일 2차

◉ 6월 19일(주일): 상임위원회 / 바보회 / 청년울뜨레아

◉ 6월 20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유재의 모니카)

                 / 선종부

◉ 6월 21일(화): 여성 성체조배회(쉽니다.)/전례분과

◉ 6월 22일(수): 성소 후원회 / 군종 후원회

◉ 6월 24일(금): 해설단

◉ 6월 25일(토): 태교모임 / 성찬봉사회

소��식

모�임



청숫골 사랑방
연중 제12주일 /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16. 06. 19.

      백색 소음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왜 깨끗이 정리되고 고요한 자기 집을 두고 

잡음이 판을 치는 커피집에서 공부를 할까. 어떻게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할까. 어른들은 편안하게 이불이 펴진 

안방을 두고 왜 거실 소파에서 조는 듯 자면서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면 안 잔다고 할까. 심지어는 아기들

이 졸려서 눈을 비비면 가족 모두가 입술에 대고 검지를 세우며 조용히 하기를 당부하는데 이때 아기는 더 잠을 

들이지 못할까. 이에 한 연구소에서 그 소리가 어떠한 영향을 주어 잠이 들고 집중력을 높이는지 실험을 하였다.  

 

 한 아기가 잠투정한다. 어눌한 손동작으로 눈을 비벼서 눈가가 벌게지는데도 잠을 들이지 못한다. 산모는 애가 

타고 돌보미는 딱해서 안절부절못한다. 등을 가볍게 토닥거리다가 거의 때리듯 심하게 토닥거리다가 안 되니까 

소리 없이 재우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청소기를 돌린다. 산모는 놀라서 조용히 하라고 입술에 검지를 

세우는데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청소기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아기는 멀리서 들리는 청소기 소리를 

들으며 눈꺼풀을 내린다. 동작이 느슨해지더니 스르르 잠이 든다. 

 우리나라의 자장가가 세계에서 가장 아기들을 잘 재우는 자장가라고 하지만,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저 조용한 

듯 아닌 듯 들리는 소음 같은 노래다. 하지만 리듬이 있고 가락이 있다. 그것은 호흡에 맞추어 올라갔다 내려갔

다 하는 단순 반복 음이다. 갓난아기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소리인 것이다.   

 실험팀은 조리원의 아기들이 잠투정을 부릴 때 멀리서 헤어드라이기의 소음을 들려주자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든

다. 이는 아기가 태아로 자궁 안에서 살 때 외부에서 들리는 잡음과 그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다.  

 그러고 보니 젊은이들이 커피숍에 죽치고 앉아 공부하는 모습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시끄러

워도 책 읽는 데 지장이 없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늘 4자매가 한 방을 사용하다가 20대에 나에게 조용한 방

을 줬을 때, 나는 조용함이 괴괴함으로 인식되어 동생들이 있는 방으로 오곤 했다. 백색소음이 없어 안정감을 놓

친 거였다. 

 이러한 익숙한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는데 거의 47%에 이르며, 빗소리, 폭포 소리, 바람 소리, 카페의 잡음이 

그의 예가 된다고 한다. 이제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로 나와 작은 소리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잠

을 청하는 버릇이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는 현실이 된다. 

 라디오의 ‘한밤의 음악 편지’를 들으며 공부하고, 워크맨을 귀에 꽂고 공부하고, 이제는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으

로 가서 공부 하는 사람들, 백색소음의 효과를 누리는 시대를 이해한다. 

 저잣거리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땀내 풀풀 풍기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제 이해한다. 고요한 

자리에 정좌하고만 기도가 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기가 백색소음에 잠들듯 어른도 백색소음에 길들어서 기도의 안정감을 찾는다면 이제 이해해줄 만하다. 각자 

달라서 재미있는 세상이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환경개선 봉헌금 ( 6 / 14 현재 )

이 안나 500,000 이 마리아 100,000

총    누    계 163,599,000 원

봉  헌  예  물 감사헌금 ( 6 / 14 현재 )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13,340,000 영어 성경반 100,000 이 안나 500,000 총 세대수 3,817

주일 봉헌금 11,927,650 한 로사 100,000 이 글라라 50,000 총 납부세대 1,138

시설보수 2차 6,197,320 유 세실리아 100,000 문 리디아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7

성소 후원금(4건) 224,000 합  계: 950,000원   지난주 납부율(%) 29.8%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 6 / 14 현재 )

총    누    계  86,950,000원 / 352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